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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열풍이 불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MOOC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공개된 강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KERIS(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와 각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MOOC의 현황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MOOC의 정의와 역사, 국내외 현

황을 소개한다. 또한 개선안으로서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캠퍼스 가치 창출, MOOC 기관의 수익모델 개발과 수료

율 향상,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개발과 우수 강사 확보, 강의 번역 등의 과제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MOOC가 제공하는 인증 시스템의 질 확보 문제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ABSTRACT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 originally started from United States, have recently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MOOC means free online courses that anyone can attend anytime. In Korea,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d some universities provide various MOOC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MOOC. We first introduce the 
formal definition  and history of MOOC, then discuss current status of MOOC servi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finally present improvement suggestions that include induction of active participation for universities, value 
creation for campus, development of revenue model, providing motivation to students for finishing courses, 
development of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securing well-trained lecturers, translation of lecture materials, 
ensuring quality of authentification system of MOOC services.

키워드 : 무크, 이러닝, 오픈코스, 학습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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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 교육은 그 사회에서 매우 혜택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제한된 기회이다. 특히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

적 능력이 모두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좁

은 대학의 문은 학력 불평등에 뒤따른 경제 불평등 문

제를 낳아 왔다. 
2013년 6월, MIT의 Anant Agarwal 교수는 TED 강

연에서 60년 전의 MIT 강의실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

교하여 제시하였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이 교

수는 지난 500여년간 의료, 통신 등 모든 것이 바뀌었는

데 교육 분야만은 변화가 없었다고 역설했다[1]. 

 

그림 1. 60년 전의 MIT 강의실[1]
Fig. 1 60 years ago MIT classroom[1]

그림 2. 현재의 MIT 강의실[1]
Fig. 2 Current MIT classroom[1]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대학의 폐쇄성과 정체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MOOC가 그 변화의 중심이

다. MOOC란 대중들에게(Massive) 공개된(Open), 인터

넷으로 들을 수 있는(Online) 무료 강의(Courses)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게 

필요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2014년 6월 현재 MOOC 
기관은 500여개를 넘어섰으며 이를 이용하는 학습자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MOOC는 대학 교육과 학습시스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학습자는 비싼 등록

금과 높은 수준의 입학 허가 수준을 감당하는 대신 온

라인으로 저렴하고 편하게 수강할 수 있게 되므로, 대
학은 입학생 수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다. 또한 많은 대학은 명문대학에서 공개하는 수준 

높은 강좌로 인해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후 

MOOC가 정착되면 학습자는 ‘학위’를 이용하여 직업

을 구하기보다는 필요한 강좌들을 골라 수강하면서 경

력을 계발해 나가는 학습시스템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도 몇몇 기관에서 공개

강좌 서비스를 실시하고 일부 대학은 해외 MOOC 기관

에 강좌를 제공하거나 협력대학으로 참여하는 등 변화

의 물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MOOC 도입을 

위한 준비와 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MOOC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변화의 큰 물결인 MOOC

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해 본다. 이후 MOOC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관련 용어 연구

2.1. MOOC 

위키피디아에서는 MOO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OOC란,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줄인 말로, 
웹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과정이다. 이것은 원격

교육 분야에서 2012년에 일어나기 시작하여 최근 발전

된 형태이다. 비디오, 읽기자료, 문제집 등과 같은 전통

적인 학습교재에 더해서, MOOC는 학생, 교수, 교수지

원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등 상호작용적인 사용자 

포럼을 제공한다”[2].
MOOC 기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박물관, 

미술관 또는 기업체에서 제공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

다. 사용자는 원하는 강좌를 골라 학습한 후 필요한 경

우 수료에 대한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가가 제

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인 강좌를 학습하거나, 
분야별로 단계별 학습 과정을 수강해 기초부터 심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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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도 있다. 
대부분의 MOOC 기관에서는 무료로 학습을 제공하

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따라 유료 강의도 있다. 일반적

으로 강의는 5주에서 12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분에서 8분 단위로 짧게 끊어 제공되는 비디오를 보

며 학습한다. 학습 중간에 제시되는 짧은 퀴즈를 풀거

나 동료간 상호평가를 하기도 한다. 학습자는 수강 중

에 온/오프라인으로 동료들을 만나 함께 토론하고 학

습할 수 있다. 
MOOC는 배경 이론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cMOOC(Connectivist MOOC)와 xMOOC(Content 
based MOOC)으로 나누기도 한다.

M
O
O
C

cMOOC

∙Connectivist MOOC
∙자유롭게 엮인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에서의 연결주의(Connec- 
tivsm)’를 기반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넘어 새로운 교육
을 탐험하는 플랫폼 제공

xMOOC

∙Content based MOOC
∙행동주의적 접근을 기반
∙교수모델로서, 교육기관 안에서 수행되던 

교육학적 모델의 확장
∙비디오 영상과 짧은 퀴즈, 시험으로 이루

어진 교수 방법을 위주로 함

표 1. MOOC의 두 가지 유형[3]
Table. 1 Two types of MOOC[3]

2.2. LMS

LMS란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진

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학습 콘텐츠의 개발과 전달·
평가·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통

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습관리 

시스템 또는 학사관리 운영 플랫폼이라고도 한다[4]. 
국내 개인 이러닝 이용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이제 개인과 학교, 기업의 학습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LMS는 웹뿐만 아

니라 SNS, Mobile 등 다양한 기기에 적합한 양식으로 

새로운 개념과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5]. 
현재까지 국내 여러 대학에서 LMS를 활용하여 온라

인 수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도출되었다. <표 2>는 기존 LMS의 문제점과 요

구되는 기능, 그 기능의 구현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LMS의 문제점 갖추어야 할 기능 기능 구현 방법

∙학생들은 수동적
인 역할만 하여 적
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
움

∙출석과 퀴즈 시 부
정행위가 가능한 
부정적인 시스템
으로 인식

∙학습활동 지원 기
능 중심의 LMS구
축

∙인터랙티브한 화
상강의, 표절방지, 
과제 제출을 위한 
저작도구, 채팅 기
능 등을 갖춘 LMS
의 구축 요구

∙Plug-in의 개발
로 이기종 시스
템과 연동 가능
성 확보

∙SNS 등 외부 시
스템과 연계

∙파일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관련 프
로그램을 설치해
야 하는 번거로움

∙현장수업에 사용
할 만한 LMS의 기
능성이 부족

∙플랫폼으로서의 
LMS

∙LMS는 모든 학습
자원과 도구가 활
용되는 장(Field)
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

∙다양한 자원과 
도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견고하
고 유연한 시스
템으로서 외부 
자원과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연결

∙콘텐츠의 다양성
이 부족함

∙콘텐츠와 교수법
의 호환, 재사용성
이 부족

∙LMS의 자원을 외
부로 배포하거나 
외부의 자원을 다
시 LMS 내에서 활
용 가능한 방식의 
개방성

∙Embeded URL
을 제공하여 기
타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도
록 설계[5]

표 2. 기존 LMS의 문제점과 요구되는 기능

Table. 2 Problems and required functions in LMS

MOOC 시대의 LMS는 콘텐츠 중심에서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폐쇄적 학습관리 환경에서 오픈형 학습

관리 환경으로,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교사 중

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된 시각에서의 개발이 필요

하다[5]. 

Ⅲ. MOOC의 현황

3.1. MOOC의 탄생

MIT는 2001년부터 OCW(Open Course Ware) 프로

젝트를 수행하면서 2002년에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일부 강의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했다. 2002년 UNESCO는 이러한 공개 교육자료를 

OER(Open Educational Resource)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OER이 오늘날 MOOC의 탄생 배경이 된다[6]. 

MOOC라는 낱말은 2008년 Dave Comier가 Siemens
와 Downes 교수의 “연결주의와 연결지식” 과정을 설명

하면서 처음 소개했다. 이 강의는 단순히 배워보고 싶

은 전세계의 학생들을 위해 오픈되었다. 그 결과 2,3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하였다[2].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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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X

https://ww
w.edx.org

설립
∙Harvard와 MIT 대학이 6천만달러의 자본

금으로 협력하여 설립

형태 ∙비수익형

강좌 

∙전세계 34개 이상의 엘리트대학에서 제공
한 200개 이상의 강좌 제공

∙생물학, 경제학, 화학, 컴퓨터공학, 전자공
학, 기계공학, 식품영양학, 역사학, 인문
학, 법학, 문학, 수학 등

목적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기술이 학습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교사가 캠퍼스와 
그 너머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특징

∙학습자들이 강좌를 수료했을 경우, 유료
로 edX 명의의 인증서 발급 

∙100,000명 이상의 학습자가 edX로부터 
인증서를 받음

Coursera

https://ww
w.coursera

.org

설립 ∙벤처캐피털의 자본 2천200만달러로 설립

형태 ∙수익형

강좌 

∙683개 가량의 강좌
∙110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와 기

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 과학, 교육학 
등 25가지 다양한 분야의 강좌 제공

표 3. 대표적인 MOOC 기관

Table. 3 Representative MOOC platforms

목적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하는 것

특징

∙인증서 발급, 유료 보안 시험, 개인 교습, 과
제 첨삭지도, 사원 채용, 지원자 심사 등의 
옵션으로 수익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14개국 
언어로 서비스

Udacity

https://ww
w.udacity.

com

설립 ∙벤처캐피털의 자본 2천110만달러로 설립

형태 ∙수익형

강좌 

∙정보과학, 웹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 등에 관한 강좌 제공

∙구글, AT&T 등 전문적인 기업이 실생활
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제공

목적
∙접근가능하고, 학습자에게 알맞고, 학습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고효율의 고등교육을 
세상에 전하는 것

특징
∙인증서 발급, 학습하면서 피드백 받기, 코

치로부터 가이드 받기 등의 선택은 유료

Udemy

https://ww
w.udemy. 

com

설립 ∙2010년 160만달러의 자본으로 설립

형태 ∙수익형

강좌 

∙기술, 사진, 공예, 비즈니스, 건강, 등 16가
지 분야에서 16000여개 이상의 실용적인 
강좌 제공

∙누구나 강의를 제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식

목적 ∙인터넷으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음

특징
∙강의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있으며, 강의 

수강 가격은 무료부터 899달러까지 강의 
제공자가 정함

공개 강의 
사이트

특징

KOCW
(Korea Open 

Course
war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http://www.kocw.net/)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의 우수 고등교육 콘텐츠와 해외 고등교육기
관들의 강의 자료 무료 이용

∙2014년 6월 현재 2308개의 강의 정보 

SNOW
(Sookmyung 
Network for 

∙숙명여자대학교 운영(http://www.snow.or.kr/)
∙인문, 사회,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화 분야의 

국내외 강의를 모아 공개

표 4. 국내 공개 강의 사이트

Table. 4 Domestic open lecture sites

Stanford 대학의 Sebastian Thrun 교수가 공개한 “인공

지능 입문” 강좌에는 190개국 이상에서 150,000명 이

상이 모임으로써 MOOC의 시대가 열렸다[3].
이어 2012년 1월 Stanford의 Andrew Ng 교수는 세계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Coursera를 오

픈했는데 10개월만에 170만 명이 등록했다. 같은 해 9
월 Harvard와  MIT에서도 비영리를 추구하는 edX를 열

었는데 첫 번째 공식 강좌에 37만명이 등록했다. 같은 

시기에 Sebastian Thrun 교수도 Udacity라는 회사를 세

웠다. MOOC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세 기관이 세워

진 2012년을 뉴욕타임즈는 “무크의 해(The Year of the 
MOOC)”라고 칭했다[7].

3.2. 국외 MOOC의 현황

2013년 9월에 MOOCs Forum 저널이 발행되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기관이 있다

고 예상된다[8]. 대표적인 MOOC 기관으로는 <표 3>과 

같이 미국의 edX, Coursera, Udacity가 있으며 이외에도 

일본의 Schoo, 호주의 Open2Study, 브라질의 Veduca, 
영국의 FutureLearn, 독일의 iversity등이 각국의 대학과 

강좌를 기반으로 MOOC를 제공하고 있다[9]. 

3.3. 국내 MOOC의 현황

한국의 공개 강의 사이트로는 <표 4>와 같이 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KOCW, 숙명여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SNOW, 고려대학교의 OpenKU, 
성균관대학교의 SKKOLA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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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ld)
∙Berkeley, Stanford, Yale 등 해외 유명 대학이

나 TED에서 제공하는 강연 포함
∙로그인없이 자유롭게 수강 가능

OpenKU

∙고려대학교 운영(http://open.korea.ac.kr/)
∙고려대학교의 모든 강의 세미나가 동영상으로 

제공
∙일반인도 스스로 만든 자료를 공유하거나 번역 

참여도 가능

SKKOLAR

∙성균관대학교 운영(http://skkolar.skku.edu/)
∙해외의 우수 강의 제공
∙강의를 보거나 번역을 제공하거나 강좌별 토론

에 참여 가능

이외에도 서울대학교(http://snuon.snu.ac.kr/), 울산대

학교(http://open.ulsan.ac.kr/main/) 등에서 대학 강의를 

공개하고 있다. 숙명여대 교수가 운영하는 펭귄스텝에

서도 세계 석학의 강의와 유명인들의 인터뷰 등을 제공

한다. KHANAcademy를 벤치마킹한 촉아카데미(Chalk 
Academy)에서는 중고등 수준의 수학, 화학, 영어, 물리 

과목의 강의를 제공한다. 강의는 카이스트와 숙명여자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기부 형식으로 제공된다. 
국내 공개 강의 사이트에서는 학습자가 한 주제에 대

한 강좌를 체계적으로 수강하며 학습하고 토론하고 평

가하고 인증 받는 관리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시스템을 갖춰 운영되는 MOOC 기
관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각 대학의 움

직임은 활발하다. 서울대학교는 edX에 4개, 카이스트

는 Coursera에 3개의 강좌를 개설했고 성균관대와 연세

대도 영국의 FutureLearn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강좌

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가 올해 말부터 시

범 운영될 예정이다[10].

Ⅳ. MOOC의 과제

MOOC는 2,3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

향력과 성장 속도는 위협적이다. Harvard 대학 총장은 

2013년 가을학기 신입생 축사에서 MOOC 현상을 두고 

미국 대학 체제에 대한 ‘지진’이라고 칭했고, Stanford 
대학 총장은 미국대학들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뉴욕타임즈에서는 ‘대학 혁명’이라는 용어로 

그 의미와 영향을 표현했다[11].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MOOC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을 살펴본다. 

4.1. MOOC의 교육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

MOOC가 과연 진정한 새로운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

고, 프로그램된 컴퓨터가 퀴즈를 채점하고, 동료가 평

가하는 방식은 오래된 행동주의 교육학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MOOC는 전혀 새로운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로 배우는 학습이 개별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MOOC는 학습자들

에게 대안적인 학습 루트를 알려주고 있으나 단지 자동

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개별 학습자로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자각은 주고 있지 못하다. 이에 

개별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토론이나 협력, 학습자간 

이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4.2.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MOOC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

우가 많지만, MOOC는 전통적인 대학에 직접적인 위협

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 MOOC 기관인 

openHPI의 설립자 Hasso Plattner 교수는 MOOC는 기

존의 전통적인 대학을 대체하기보다는 캠퍼스의 물리

적인 한계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롭고 넓은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12]. 
따라서 대학은 MOOC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012년 6월,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University of 
Virginia에서는 결국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하

고 현재 Coursera에 15명의 교수가 11개 강좌를 공개하

고 있다. 이처럼 현 시대의 변화, 대학의 재정적 현황과 

미래, 사회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합해서 바라볼 때 대학이 온라인 교육에 어떤 형태로

든 참여해야만 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4.3. 대학 캠퍼스의 가치 확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은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

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일부 강의는 온라인으로 

대체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은 모든 과

목의 모든 수준에 적합한 형태의 수업이 아니다.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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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개론 등 온라인 수업만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학습

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온라인 이외 다른 방법이 연구

에 적합한 분야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전통적인 캠

퍼스만의 장점을 살려 효과적인 학습 현장을 만들어 나

가야 한다. 캠퍼스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학생들이 모

여 교수를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토론·협력’등 

오프라인 대학의 가치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4.4. MOOC 기관의 수익모델 개발

MOOC의 기본 철학을 고려할 때, 모든 강의는 무료

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무료 

강의 제공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는 예

산이기 때문에 MOOC 기관의 수익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타주립대학의 경우 80여개 강좌

의 강의노트, 강의 계획서, 강의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

물들을 무료로 공개해왔으나 재단의 지원 중단과 주정

부의 예산 책정 무산으로 2009년 9월 서비스를 폐쇄했

다[13]. 
현재 대부분 MOOC 기관의 수입원은 인증서 발급비

용이다. Coursera나 Udacity는 잠재적인 고용주나 광고

주에게 학생 정보 제공, 유료 과제 채점, 소셜 네트워크

와 토론 접속, 스폰서 코스 광고, 학위 취득이 가능한 강

좌의 강의료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3]. 
이외에도 가능한 수익 모델로는 학생 인증용 시험센터 

개설, 수수료를 받는 평가 사업, 유료로 제공되는 몇 개

의 상위 강좌 서비스(Freemium) 제공, 학생이 얼마의 등

록금을 내고 강좌를 수강한 후 수업을 모두 마치고 시험

에 통과하면 이를 환불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12].

4.5. 낮은 수료율에 대한 대책

MOOC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낮은 수료율 문

제이다. 2012년 Meyer의 보고에 따르면 Stanford, MIT, 
UC Berkely가 제공한 MOOC의 중퇴자 비율은 80~ 
95%이다. Coursera에 UC Berkeley가 제공한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링 강좌에서도 50,000명 중에서 7%만이 수

강을 완료했다. Coursera의 Social Network Analysis도 

지원자 중 단지 2%가 기본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보고

했다[3]. 이러한 현상에 대해 MOOC 기관에서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둘러보거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MOOC 기관

의 수가 늘어날수록 학습 성취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것이다. MOOC가 의미 있게 

성장하려면 높은 실패율의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대

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14]. 

4.6. 우수 강사 확보

MOOC 기관에서 우수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위 엘리트 대학의 학

문적인 명성이 높다는 것이 그 대학의 온라인 강의 운

영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Udacity의 Stavens 박사는 강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의 학문적인 연구실적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학자가 그 주제를 가장 잘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7]. 이런 점에서 볼 때, MOOC 기관에

서 온라인에 적합한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강사진을 확

보하는 것이 MOOC 운영을 내실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열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4.7. MOOC에 적합한 LMS 개발

정부와 기업에서는 Ubiquitous learning이 가능하도

록 MOOC용 LMS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Coursera
와 Udacity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활용이 가능한 

앱을 개발했으며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와 연

동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무선 인터넷 인프

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국민의 스마트 기기 활용률과 수

준이 높기 때문에 PC 기반 LMS과 함께 스마트기기의 

플랫폼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4.8. 강의 번역 서비스

MOOC의 강의는 공개한 대학의 언어권에 있으며, 
인터넷과 디바이스를 갖추고 이를 이용할 줄 알며, 높
은 수준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권 이외의 나라에

서는 언어와 장비와 학력의 장벽을 뛰어넘은 극히 일부

의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공개’가 좀더 의미를 가지려면 강의를 여러 나

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 강의와 함께 강의의 주제에 따라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의 언어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MOOC의 구축단계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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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MOOC 인증 시스템의 질 확보

MIT의 총장 L.Rafael Reif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위 취득’은 벽돌쌓기와 같은 개념으로 변화할 것이

라고 했다. 학생들은 어디서든 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위 취득 대신 학생이 선택

한 다양한 인증을 쌓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확립되면 

이 현상은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15]. 
이처럼 MOOC를 통해 학습한 경력이 진로 관리로 

연결되면 MOOC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MOOC를 이용해서 학습한 후 

그것을 이용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거나, MOOC를 통

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MOOC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MOOC의 인증시스템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성이란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속임수를 쓸 수 없도록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지의 문제이다. 신뢰성이란 MOOC 기관에서 발행한 인

증을 가진 학습자가 그만큼의 학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는 것을 타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

게 볼 때 MOOC 기관은 기술적인 측면과 교육의 질 측

면에서 모두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고등교육 분야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MOOC
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았다. MOOC는 

고등 교육자료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대학의 움직

임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만 마련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해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학생들이 교수를 통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면 2030년께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다[16]. 
그러나 MOOC가 과연 고등교육과 학습 시스템을 혁신

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지 아니면 IT 기술의 

발전에 편승한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MOOC를 도입하

고 발전시키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MOOC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기반을 갖추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OOC라는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학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MOOC는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단 MOOC 
기관이 설립된 후에는 자력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MOOC의 특성상 학습자에게서만 수익

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루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을 만한 인증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MOOC 인
증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향후 MOOC의 영향

력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 관련 기관, 개인이 적절히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연구와 환경 구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특히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교

육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

원해 주어야 한다. 대학은 온라인 학습과 개방에 적극적

인 태도로 참여하는 동시에 캠퍼스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학문연구 

분위기에 적합한 한국형 MOOC의 개발은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 나와야 한다. 개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바

탕으로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는 장점을 활용하면 온라인 유학도 가능하다. 
MOOC의 핵심 정신은 공개이다. 구글의 안드로이

드, 위키피디아 등 공개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이끌어

내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예는 많다. 모
든 것이 연결되어 통신하는 현대 환경에서는 서로 협

력하고 주고받아야 발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공개 기반의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한국

형 MOOC도 정착될 것이다. 
MOOC에 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가 많

다. 본 연구의 후속으로는 앞서 제기된 과제들을 풀어가

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MOOC의 교육학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xMOOC 
뿐만 아니라 cMOOC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낮은 수료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야 하므로 MOOC
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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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셋째,  MOOC에 적합한 LMS를 개발하기 위

해서 U-learning 환경에서 MOOC를 구동할 수 있는  

LMS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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